
 

PRESS RELEASE                

한국석유공업, 신한은행 ESG 경영컨설팅 지원기업으로 선정 

▶ 품질·환경·안전 등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그랜드슬램 이미 달성한 한국석유공업 

▶ 미래 지속 성장과 ESG 경영 일환으로 리사이클링 및 친환경제품 지속 개발 계획 

 

한국석유공업(004090, 대표이사 강승모/김득보)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확대하고 사회

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신한은행 ESG 컨설팅 셀(Cell)로부터 경영컨설팅을 지원받는다고 5일 밝혔

다. 

 

한국석유공업은 신한은행 ‘ESG 컨설팅 셀’로부터 ▲ESG 교육 ▲기초컨설팅 통한 진단 및 평가 ▲

심화컨설팅을 통한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이행지원 순으로 컨설팅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컨설팅 

기간은 올해 12월 5일부터 약 4주간 진행된다. 

 

회사 관계자는 “ESG 경영컨설팅으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진단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및 경영전략 수립을 통

해 KP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업은 ISO(국제표준화기구)의 까다로운 국제표준 심사를 통과하며 ISO14001(환경경영시

스템),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경영 

전반에서 글로벌 수준의 조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인증 유지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ESG 역량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난 1분기에는 친환경 리사이클 공장

을 준공하고 3분기부터 상업생산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신한은행 경영컨설팅을 통해 회사 내부

의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ESG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미래 지속 성장

과 ESG 경영의 일환으로 리사이클링 및 친환경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인증과 검

증도 받는 등 ESG 경영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ESG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고객에게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환 금융상품 

등 실질적인 금융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업고객과 함께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2050 넷 제로(Net-zero)’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